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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내� 속에� 자리잡고�있는�열등의식은�어떤�것이� 있을까요?� 자신의�상황과�

처지를� 바라보며,� 열등감을� 가졌던� 기억이� 있다면,� 혹시� 여전히� 자리잡

고�있는�열등감이�있다면,� 진솔하게�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다윗은� 세상적인� 방법을� 의지하고,� 사람의� 손을� 붙잡습니다.� 내� 인생속

에서� 내가� 하나님보다� 더� 의지하고� 신뢰했던� 방법(대상)이� 있었다면� 함

께� 이야기해� 봅시다.� 나눔이� 끝나고,� ‘우리가� 사람의� 손을� 잡으면,� 하나

님께서는� 그� 손을� 놓으신다’� 는� 말을� 기억하며,� 하나님만� 의지하고자� 하

는�결단과�다짐의�기도를�합시다.

다윗은�무엇�하나�내세울�것� 없는�사람이었습니다.

그것이�그에게는� ‘열등의식’� 으로� 자리잡게�된� 것입니다.

그� 열등의식은,� 성공을�쟁취하고자�하는� ‘욕심’� 으로�자라게�되었고,

결국�그�욕심은,� 사울왕의�사위가�되는�것이� 진정한�성공이라는

착각을�하게�만들었던�것입니다.

다윗이�하나님보다�사람을�더� 의지하게�되었던�것은,

결국�그�안에� 자리잡고�있었던�열등의식�때문이었습니다.

혹시�나에게도,

이런�열등의식이�과거에�있었거나,� 혹은� 여전히�내� 속에� 자리잡고

있다면�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목자님들,� ‘열등의식’은�이상한�것이�아닙니다.

오히려�인간이라면�누구에게나�존재하는,�

지극히�정상적인�것임을�인식시켜�주시는�것이�필요합니다.

정도의�차이가�있을� 뿐,� 열등의식이�없는�사람은�없을� 것입니다.

진솔하게�자신의�이야기를�할� 수� 있도록,

분위기를�만들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1번� 질문에서�나누었듯이,

정도의�차이는�있겠지만,� 인간에게는�누구나

‘열등의식’은�존재하기�마련입니다.

하지만,� 그것을�떨쳐�버리고�하나님의�손을�붙드느냐,

아니면,� 인간적인�방법으로�사람을�의지하느냐..

하는� 선택은�우리의�몫입니다.

내�인생을�뒤돌아�보며,

하나님을�의지하기�보다는�사람을�더� 의지했던�경험이�있었는지..

또�그것을�통해�깨달았던�것은�무엇인지�함께�나누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목자님들,

나눔이�끝나고�나면,

‘우리가�사람의�손을�잡으면,� 하나님께서는�그� 손을�놓으십니다’

를�목원들과�함께�큰소리로�복창해�보시기�바랍니다.

그리고,�

‘지금까지는’� 하나님�보다�인간을�더� 의지했던�것이�내�모습이었다면,

‘이제부터는’� 인간보다�하나님을�더�의지하며�살겠노라는

결단과�다짐의�기도를�다함께�통성으로�기도하고,

한�사람씩�돌아가며�한� 두� 문장씩�짧게� 릴레이�기도를�하고,

마지막은�목자님께서�기도해�주신� 후� 마무리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
